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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경: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이다.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관상
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장기 추적관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간의 예후에 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. 본 
연구에서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장기 추적관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에서 예후인
자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. 

방 법: 전남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 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
중재술을 시행 받았던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,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는 제외하였다. 혈액투석 환자
를 I군 (n=30), 복막투석 환자를 II군 (n=6)으로 하여 장기 추적관찰시 예후인자를 분석하였다. 

결 과: I군의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(59.1±10.00세 vs. 49.1±11.02세, p=0.035), 각 군의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
없었다.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가족력, 흡연력 등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는 양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투석
기간은 I군 12.0±18.39개월, II군 18.5±4.37개월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모든 환자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후 
TIMI III혈류를 획득하였다. 중재술 시술 전 후 Cr수치의 증가는 I군 2.8±3.39 mg/dL, II군 3.2±2.14 mg/dL로 양 군간에 
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6개월 추적관찰 후 주요 심장사건은 I군에서 목표혈관 재개통 4예 (13.3%), II 군에서 사망 1예 
(16.6%)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, 12개월 후 주요 심장사건은 I군에서 급성 심근경색 1예 (2.7%), 사망 1예 (2.7 
%) 발생하였고, II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

결 론: 관상동맥 중재술은 투석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도 투석방법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었으며, 장기 추적관
찰시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의 예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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